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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
(2027~2031)

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건강을 지킵니다

Ⅰ.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고도화

❶ 검사 대상 확대

• 궐련·궐련형 전자담배: 44종  50여 종
• 액상형 전자담배: 20종  30여 종
• 무연담배 등 검사 대상 추가

❸ 첨가물 관리

• 중독성·매력도를 높이는 가향 등 
첨가물 관리 및 규제 검토

❷ 제출자료 관리 강화

• 제출자료 확대: 검사결과+성분명칭 
 성분 사용용도 추가

• 불시 현장점검 등 통한 축소·허위 보고 방지

❹ 검사 절차 개선

• 신규 제품의 의도적인 담배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 
  검사의뢰 시기를 최대 17개월 단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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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올바른 정보제공 및 금연정책 연계협력 강화

❽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

•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공개 방안 마련
• 효과성 평가를 통한 공개 기준·범위 보완

❾ 유해성분 데이터 관리·활용

• 유해성분 정보의 체계적 관리
• 금연정책 흡연예방·교육·홍보 활용

❿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

• 보건복지부·식품의약품안전처·질병관리청 등
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

Ⅱ. 과학적 근거 기반 유해성분 분석체계 마련

❺ 분석법 개발·고도화

• 신종담배·잠재 유해성분 분석법 개발
• WHO 공동연구 참여로 국제 표준 분석법 마련

❻ 검사기관 확대·신뢰도 제고

• 검사기관 단계적 확대
• 국제표준 부합 여부 점검 및 품질관리 지원

❼ 전문 조사·연구 강화

• 담배 사용실태 모니터링 및 
유해성분 독성 분석 등 연구 추진


